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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땅을 보면서 달린 두만강변

17-07-05a

백두산을 구경하고 그 다음날은 북한과 접한 두문시를 방문했습니다. 두문시를 향하여 가는 도중에는 약 30분 동안 북한이 보이는 두만강변을 버스가 달렸습니다. 두만강이라고 하기보다는 한국의 도처에서  볼 수 있는 폭 좁은 하천이었습니다.  강폭이 넓은 곳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면서 달린 강변의 강폭은 20메타를 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띠엄 띠엄 북한 군의 초라한 초소가 눈에 띠었는데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북한을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문시에 도착을 해보니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다리 한개가 있었습니다. 그 다리 중간 지점에 중국과 북한의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그 다리에 들어가려면 중국측에 일인당 5달러를 내고 입장권을 사야했습니다. 입장권을 사면 이쪽에서 중국군인이 호송을 해서 다리 위의 경계선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모두가 한인들이기 때문에 경계선에 가서 한발만 북한 측에 드려 놓고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두발 을 다 북한 측에 들여 놓으면 다리 저쪽에서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북한군이 항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행은 모두 한발만을 북한 측에 들여 놓기를 여러번 했습니다. 즉 북한땅을 여러번 밟았다고 농담을 건네면서 사진을 찍고 또 찍었습니다. 


우리 한인 관곽객들은 한발만 북측에 들여 놓는 데 어떤 중년 여자는 그 경계선을 그냥 지나쳐서 그대로 북한으로 걸어갔습니다. 중국동포인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그런 여자는 다 중국의 출입증을 갖고 있는 북한 간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간첩은 두문시와 용정, 연길 , 길림 등 연변 일대에 숨어 있는 탈북자들을 찾아 내서 공안 당국에 보고를 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간첩은 매달  탈북자들을 탐색해 내는 코타를 갖고 있는데 그 코타에 미치지 못하면 북한으로 송환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또 한 사람의 젊은 여자가 태연하게 경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간첩이 연변 일대에는 상당히 많다고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 동포들의 가정에는 매달 공안 당국에서 불심 검문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들어 닥치는 공안 당국의 가택 수사로 인하여 검거되는 탈북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자기네 나라를 방문해 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요즘 두발로 경계선을 넘는 것 조차 단속을 하는 북한이 얼마나 폐쇄되어 있고 한심스러운지 북한 주민들이 몹씨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두문시에는 북한과의 접경도시 답게 매점마다 북한 산 인삼, 버섯, 차, 등등 북한 상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인삼은 중국의 연변 일대에서도 주 농산품인데 두문시에서는 개성인삼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연변 일대의 모든 도시에가보면 길에서 생삼 뿌리를 들어대며 한개에 만원이라고 짓궃게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김 일성의 사진이 들어 있는 북한 우표를 모아 놓은 소책자와 북한의 여러 명소를 찍은 사진 첩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동포들은 손쉽게 북한을 출입할 수 있는 통행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이드도 북한을 언제든지 다녀올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측에서 일인당 5달러만 주면 뗏목을 타고 두만강을 종횡 다닐 수 있습니다. 북한 땅에 내리지만 않는다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런 뗏목이나 다리위의 국경선은 중국 군의 권한 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북한군은 강위에 있는 한 관광객들를 제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국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여 장사를 잘 하는 이유는 상품의 값을 중국의 인민폐, 한국의 원화, 미국의 달러, 또는 모든 신용카드로 대금 청산을 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제 주변의 관광객들을 보니 한국 원화로 상품을 사는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두문시만 하더라도 한인관광객들이 분볐으며 판매원들은 거의 모두 교포들이었기 때문에 한국어는 다 유창했습니다. 그들은 남한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요”라는 발음을 하라고 교육한다고 했습니다. “언년하십네까?” 대신 “안녕하세요?”로 “이거 만원입네다” 대신 “이것 만원이에요”로 말하는 훈련을 받는 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중국을 다녀 보아도 신장된 대한민국의 국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끝

